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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의 이해 시민문화교육’온라인 영상 게시
- 12.21부터 인천시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

- 2021년 극지 홍보활동, 극지 사진전시회·학술대회 등 -

인천광역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시

했던 ‘극지의 이해 시민문화교육’의 녹화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다고 밝혔다.

<극지의 이해 시민문화교육 세부 프로그램>

구  분 강   사 주   제 

1회차
김봉철 교수

(한국외대 EU연구소 소장)
북극과 남극, 미지 세계로의 여행

2회차
정혁 연구원

(한국외대 극지연구센터)
따뜻해지는 지구, 얼음이 녹는다

3회차
강덕수 교수

(한국외대 명예교수)
세상에서 제일 추운 곳에 가봤니? 

4회차
홍완석 교수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북극으로 가는 관문, 러시아 극동

5회차
신형철 부소장

(극지연구소 부소장)
한국의 극지 이야기

6회차
하상섭 교수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남극으로 가는 마지막 대지, 파타고니아

시민문화교육은 시민들이 남극과 북극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흥미진

진한 주제를 바탕으로 기후 변화 위기상황에 대해 함께 공감하기 위

해 진행됐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도

록 교육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 12월 21일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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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인천시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 http://tv.incheon.go.kr

또한 인천시는 지난 10월 북극연구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해 극지연구

를 주도하는 국내 최고 석학 및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극의 미래를 다뤘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면서 인천시의 

학술활동 지원과 지속적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지난 11월에는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극지 사진 전시회를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남・북극의 동・식물, 빙하 등 자연환경과 

극지연구 활동 등 생생한 현장 사진 50여점과 극지 영상 등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극지 연구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끌어

올려 극지연구 중심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강화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극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

는 남・북극 과학기지와 쇄빙연구선 등 극지연구 시설을 운영하는 극

지연구소가 소재한 곳이다.

임현택 시 해양항만과장은 “인천시는 정부의 극지정책 방향에 발맞

춰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 위기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과 인식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극지 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

다”고 말했다.

<붙임>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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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월에는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극지 사진 전시회 >


